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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은 원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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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두 곳의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센터에는 여러 팀이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을 만

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단번에 해답을 내놓느

냐가 아니다. 김00 팀장과 오00, 한00, 이00 팀원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막막했던 일을 함께 해결해 내는 모습

을 지켜볼 때면 감동과 희열을 느낀다.

누군가는 문제의 원인을 짚고, 누군가는 놓친 조건을 찾아낸다. 다른 누

군가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딪히

고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고치면서 해결책은 조금씩 구체화 된다.

센터장이라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배운다.

인공지능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도 이 장면은 여전히 소중하다. AI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

안을 제시하며 실행의 일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것인지, 서로 다른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사람과 조직의 몫이다. 좋은 답을 얻는 능력만큼 그

답을 함께 실행할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팀플(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팀플은 다른 생각과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정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공동의 결과에 책임지는 연습이어야 한다.

능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의 역량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이 팀플을 반기지 않는 이유도 이해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팀원, 일부에게 몰리는 업무,

기여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점수는 함께 일하는 경험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떤 학생은 묻는다. “AI

에이전트와 소통하면서 일하면 되지 않나요?” 충분히 나올 법한 질문이다.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고

여러 번 수정을 요청해도 되는 AI와 일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

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은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과

는 다른 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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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 몫을 빨리 끝내는 요령만이 아니다. 동료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태

도, 반대 의견의 이유를 듣는 인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잘못된 약속은 바로잡고,

책임은 분명히 하되, 어려움을 혼자 떠안게 두지 않는 경험이다. 공감은 책임을 흐리는 일이 아니며,

협업은 능력 있는 한 사람에게 기대는 일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팀플을 권할 것이다.

팀플은 원풀이다! 함께하기에 가능해지는 ‘원더풀 플레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 혼자서는 찾지

못했던 길을 열고, 어려움을 함께 넘으며 동료의 소중함을 배운다. 대학에서 만나는 팀플이 그런 경

험으로 남기를 바란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